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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공공기관 해외진출 도우미”역할 나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공공기관앞 해외사업 지원 경험 전수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은행장 김동수)은 11월

5일 여의도 본점에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공공기관 해외진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지원경험을 전수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ProjectFinance:PF)및 경제협력기금(EconomicCooperation

andDevelopmentFund:EDCF)등의 다양한 금융제도 활용

방안과 해외법인 설립 절차 등을 안내하는 자리이다.



□ 최근 공공기관들의 해외진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원전수주 등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녹색 및 자원관련

공기업 45개 기관 130여명의 임직원이 설명회에 참석한 가운데,

○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사례 발표,

금융․비금융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해외진출 사례를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임원은 “원전건설과

같은 대규모 해외사업은 성격상 다각적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사업 지원경험이

많은 수출입은행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다각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향후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가 막막했는데,금번 설명회를 통하여

현지법인 설립 방법과 대규모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한 나침반을 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수출입은행이 이런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성공적 해외

진출의 도우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번 설명회를 주관했던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글로벌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해외진출이 필요하다”며,“이번

행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설명회로서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공공기관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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